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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작년 매출액 263억원 ‘역대 최대매출 달성’ 

▶ 구독형 ERP 제품 매출 증대 및 자회사 ‘디포커스’와 시너지 통해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 

▶ AI 플랫폼 개발, 제휴/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 확대 및 지속 발굴 

 

B2B(기업간거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아이퀘스트(262840, 대표이사 김순모)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63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7일 공시했다.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 263억원으로 전년대비 68.2%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작년기

준 20.6% 증가하였다고 7일 밝혔다. 

 

아이퀘스트의 사상 최대 실적 성장은 대표 제품인 SaaS 방식의 '얼마에요ERP'의 안정적인 실적과 

구축형 ERP제품인 '아이퀘스트 B1'의 수주 증가와 함께 지난해 사업 시너지 확대를 위해 인수한 

‘디포커스’의 실적이 반영 돼 성장폭이 크게 향상되었다.  

 

아이퀘스트는 ▲소상공인 대상의 사업관리 서비스 '얼마장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 '

얼마싸인' ▲GPS 기반 근태관리 서비스 '얼마근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제품들과의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클라우드, AI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등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공격적인 시장 공략과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3일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인 드롭박스와 다양한 산업군으

로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였고, 연이어 28일 AI비전GPT 플랫폼기업 스누아이

랩과 B2B AI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수한 IT 컨설팅/솔루션 회사인 디포커스와의 사업 시너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대상의 서비스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아이퀘스트와 다수의 대기업 레퍼런

스를 통해 검증된 BI 기술력을 보유한 디포커스 간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견인

하고, 향후 디포커스의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전망된다.  

 

아이퀘스트 김순모 대표이사는 “지난해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와 종속회사 편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비즈니스 솔루션을 B2B 시장에 특화 된 AI플랫

폼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와 업무 제휴, 파트너

쉽 구축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적극 나서 미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